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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rnpare the differences in clinical competenc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confide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Of the 73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35 

nursing students who did not experience, a total of 108 students in the third grade were analyz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clinical competence(t=.88, p=.377) knowledg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t=-.29, p=.773), and confide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t=1.11, p=.267) the difference 

betwee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wo groups. In the two groups, the score of the sub-area 

according to each variable is the lowest. First, the sub-area of the nursing process a lowest score in 

clinical competence, and the second, the sub-area of measuring knowledge about concept of near miss 

was th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The score was the lowest in, and thirdly, the 

sub-area of writing an incident report when an error occurred had the lowest score in confide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ic educational guideline to improve th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to improve patient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and to cultivate correct 

attitudes toward patient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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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

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73명,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35명으로 총 108명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동질성 

검정은 X2-test, 두 그룹간의 차이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두 그룹간의 

임상수행능력(t=.88, p=.377), 환자안전관리지식(t=-.29, p=.773)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t=1.11 

p=.267)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그룹에서 각 변수의 하위영역별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임상수행능력에서는 간호과정에 대한 영역에서 대체로 점수가 낮았

고, 둘째, 환자안전관리 지식은 근접오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지식 측정 영역에서 가장 낮았으며, 

셋째,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에서는 오류 발생 시 사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수행 자신감 영역

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

해서 임상실습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역량 증진 및 환

자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함양을 위해 전략적인 교육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임상수행능력, 지식, 수행자신감, 환자안전, 간호대학생

I. Introduction

1. The Necessity of Research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를 기점으로 발

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병의 확

산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첫 COVID-19 확진사례

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보

건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

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정책을 펼쳤으나 종교모임 등

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대구시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급속화 되면서 확진자 수

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

병 위기 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하

였고, COVID-19가 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 확산되면

서 WHO는 3월 11일 ‘Pandemic’을 선언[1] 하기에 이르

렀다. 이러한 사회재난 환경의 변화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제

한이 초래되었다. 

특히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기준에 의하

면 간호대학생은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교육을 이수해

야만 간호학과 졸업 및 간호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

격을 얻을 수 있다[2].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1-2학년 시기에 전공

에 관한 이론교과목과 교내실습교과목을 통하여 배운 지

식과 간호술기를 바탕으로 3학년 1학기부터 첫 임상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임

상현장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간호사로서의 역할

과 간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즉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

자의 간호 요구에 따른 간호과정, 간호중재 및 현장상황

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학

습하게 되면서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

는 임상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어 전문 의료종사자로서의 

질적인 요소를 갖춘 간호사로 배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3][4]. 그러나 COVID-19로 인해 2020학년

도 1학기부터 대부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교육

부 지침 및 지역사회 여건과 소속된 학교의 상황에 따라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으로 병행하거나 또는 임상실습교육

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학점 이수를 위해 임상실습을 

교내실습으로 대체하여 교육이 진행된 상황으로서 특히 

3학년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은 첫 임상실습교육을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COVID-19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 인해 환

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어 의료종사자들은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하고, 이러한 안전한 환경은 환자의 기본 

권리[5]라 할 수 있다. WHO(2019)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 동안 환자에게 예방 가능한 위해가 없고 건강을 돌

보는 것과 관련되어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환자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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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

생은 예비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직ㆍ간접적

인 환자간호에 참여하여 환자안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

라 졸업 후에도 환자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간호대학

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환자와 보호

자 면담, 이송 돕기, 활력징후 측정뿐만 아니라 현장 간호

사의 감독하에 각종 기본간호술기를 관찰 및 수행하게 되

면서 환자안전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7].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이 생기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교육은 진행되어야 

한다.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환자안전관리 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을 의미하며, 간호대

학생은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

동적인 임상실습을 할 수 있고, 수행능력 또한 증가되어 

효율적인 간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8]. 이와 같이 간

호대학생들의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향상되

면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기술과 다양한 지식 및 올바른 

태도를 지닌 간호사로서 능숙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고, 임상현장에서 향상된 환자안전관리 수

행자신감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식, 판단과 기술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이[9][10]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

로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임상수행능력을 기르기 위

해 다양한 임상현장에서의 임상실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2020학년도에는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직접실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례를 적용하여 교내실습으로 대체 진행하는 상황으로서 

임상실습현장교육에서 습득할 수 있는 환자안전관리 지

식 및 안전관리 수행자신감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 임

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임상스트레스, 의사소통능

력 등과 관련한 연구[11][12]와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 

또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13][14]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직접

적인 술기 실습보다는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시간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호대학생의 증가로 대학마다 임상실습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한국간호평가원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일부시간을 교내실습으로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찰위주의 임상실습은 현장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임상현장 상황을 

대체하여 임상실습을 일부 대학에서 교내 시뮬레이션실

습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교내 실습만을 경험한 학생과 임

상실습만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 등의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현장임상실습 경험한 학생과 임상실습이 교내

실습으로 대체되어 현장임상실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 두 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임상실습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이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Purpose of Research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임상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

학생과 COVID-19로 인해 임상실습 교육을 경험하지 못

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

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임상수행능

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환자안전관 

리지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환자안전관 

리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비교한다.

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 경험에 따라 임

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

신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ng

본 연구는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1회

라도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과 COVID-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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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Experienced

(n=73)

Unexperienced

(n=35) X2 p

n(%)

Age(Year)

≤23 38(52.1) 25(71.4)

3.97 .13724-26 17(23.3) 6(17.1)

≥27 18(24.7) 4(11.4)

Gender
Male 10(13.7) 4(11.4)

0.10 .742
Female 63(86.3) 31(88.6)

Grade point average

≥4.0 12(16.4) 5(14.3)

0.91 .6323.0-3.9 48(65.8) 21(60.0)

≤2.9 13(17.8) 9(25.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46(63.0) 17(48.6)

5.23 .073Moderate 23(31.5) 18(51.4)

Unsatisfied 4(5.5) 0(0.0)

Negligence

Severe 10(13.7) 5(14.3)

5.31 .070Usually 28(38.4) 21(60.0)

Not 35(47.9) 9(25.7)

Oblivion

Severe 19(26.0) 7(20.0)

3.45 .177Usually 28(38.4) 20(57.1)

Not 26(35.6) 8(22.9)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N=108)

인하여 실습기관 방침에 따라 현장임상실습을 전혀 경험

하지 못하고 교육기관에서 교내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

여 임상실습학점을 받은 간호대학생 총 114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한 108

명을 분석하였다. 대상자 수집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

터 9월 25일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

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고, 설문지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정도였다.

3. Research Tools

3.1 Clinical competence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

[15]이 개발하고 Choi[16]가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 영역은 간호과정, 간호기

술,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 및 전문직 발전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

[15]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6 이었

고, choi[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90 이

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97이었다.

3.2 Knowledg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환자안전관리지식은 국제환자안전관리목표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 IPSG), Flin 등[17]

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Park[18]이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개발한 안전평가 항목 중 간호활동과 관

련된 영역을 참고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게 Choi와 

Lee[19]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3.3 Confide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Madigisky 등[20]이 의료계열 대학생들의 환자안전관

리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환자안전/의료오류 관련 교육과정 평가(Patient 

Safety/Medical Fallibility Assessment Curriculum 

Survey, HPPSACS)와 국제환자안전관리목표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 IPSG)를 참고하여 

Park[18]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85 이었으

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86이었다. 

4.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그룹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

증은 X2-test로, 두 그룹간의 차이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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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xperienced

(n=73)

Unexperienced

(n=35) t p

Mean±SD

Nursing process 3.44±0.67 3.36±0.70 0.56 .573

Nursing skills 3.50±0.65 3.37±0.73 0.95 .340

Education/Cooperation 3.64±0.72 3.62±0.60 0.15 .875

Interpersonal/communication 3.66±0.60 3.48±0.75 1.23 .220

Professional development 3.64±0.64 3.48±0.65 1.20 .232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Competency between the Two Groups

(N=108)

Variable

Experienced

(n=73)

Unexperienced

(n=35) t p

Mean±SD

Clinical Competence 3.56±0.61 3.45±0.62 0.88 .377

Knowledg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7.47±1.59 7.57±1.42 -0.29 .773

Confide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3.88±0.54 3.76±0.57 1.11 .268

Table 2. Comparison of Variable between the two groups

(N=108)

III. Results

1. Valid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그룹 73명, 임

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 35명으로 총 108명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은 동질하였다[Table 1].

2. Comparison of clinical performance 

capabilities, patient safety management 

knowledge,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confidence based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두 그룹간의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정도의 비교 차이는 [Table 2]와 같

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임상수행능력

(t=0.88, p=.377), 환자안전관리지식(t=-0.29, p=.773),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t=1.11, p=.268)에 대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omparison of lower areas of clinical 

performance based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하위영역 비교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상수행능력 5개 하위영

역에서 간호과정(t=0.56, p=.573), 간호기술(t=0.95, 

p=.340), 교육/협력관계(t=0.15, p=.875), 대인관계/의사

소통(t=1.23, p=.220), 전문직발전(t=1.20, p=.232)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Comparison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knowledge details based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지식

에 관한 세부항목별 비교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멸균장갑을 끼고 처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갑 착용 전 

손 위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의 세부항목 지식 점수

가 두 그룹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0.69, p=.491), ‘근접오류(near miss)

는 환자에게 위해를 유발하지 않은 의료오류를 의미한다’

의 세부항목 지식 점수는 두 그룹에서 가장 낮았으나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8, p=.169).

5. Comparison of detailed areas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based o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수

행자신감에 관한 세부항목별 비교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그룹이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 대한 모든 세부 영역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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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xperienced

(n=73)

Unexperienced

(n=35) t p

Mean±SD

Information for patient identification 0.69±0.46 0.65±0.48 0.43 .667

Hand hygiene technique 0.98±0.11 1.00±0.00 -0.69 .491

Procedure of verbal or telephone order 0.95±0.19 0.97±0.16 -0.32 .750

Time to prescribe regular order after verbal or 

telephone order
0.87±0.33 0.91±0.28 -0.57 .565

Definition of adverse event 0.36±0.48 0.31±0.47 0.56 .576

Definition of near miss 0.28±0.45 0.17±0.38 1.38 .169

Separate collection of medical waste 0.63±0.48 0.71±0.45 -0.85 .393

Prevention of fall 0.91±0.27 0.97±0.16 -1.24 .217

Procedure for error reporting 0.90±0.29 0.94±0.37 -0.67 .500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0.83±0.37 0.91±0.40 -1.21 .229

Table 4. Comparison of Knowledg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between the Two Groups

(N=108)

Variable

Experienced

(n=73)

Unexperienced

(n=35) t p

Mean±SD

Accurately completing an incident report. 3.28±0.87 3.08±0.95 1.09 .277

Analyzing a case to find the causes of an error 3.45±0.86 3.40±0.77 0.30 .763

Supporting and advising a peer who must decide how to 

respond to an error.
3.52±0.80 3.42±0.69 0.58 .562

Disclosing an error to a faculty member. 3.83±0.74 3.68±0.99 0.79 .432

Disclosing an error to a healthcare professional. 3.72±0.78 3.71±0.95 0.06 .946

Identify patients correctly. 3.95±0.99 3.82±0.89 0.66 .511

Perform hand hygiene properly. 4.42±0.76 4.02±0.78 -0.02 .980

Dispose of all contaminated waste and medical waste 

separately.
4.02±0.78 3.91±0.81 0.69 .489

Use side rails appropriately and explain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use of side rail.
4.43±0.76 4.17±0.74 1.71 .090

Be sure to lock beds and wheelchairs when transferring a 

client from a bed to a wheelchair or back to bed.
4.20±0.83 3.94±0.83 1.53 .129

Table 5. Comparison of Confiden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between the Two Groups

(N=108)

IV.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임상수

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의 

대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되었다. 이에 연구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이루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3학년을 기준으로 측정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을 기준으로 1회라도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73명, COVID-19로 인하여 임상실습을 전

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35명으로 확인되어 분석에 포

함하였지만, 단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는 못하였을 뿐 소

속된 교육기관에 의해 각 실습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온

라인(비대면) 실습과 교내 실습을 경험 한 대상이다. 따라

서 두 그룹 간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검증되었으나 두 그룹간의 

대상자수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연구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변수는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을 비교하

고 각 변수에 대한 하부 영역에 관한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째, 두 그룹간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차이값을 비교

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학습되어진 지식, 기술, 태도, 판

단 등을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역할과 능숙하게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1]. 본 연구결과에서 두 그룹 

간의 임상수행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는 않았지만, 임상실습을 경험한 그룹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의 평균 점수값이 

높게 확인됨으로서 임상실습을 매우 만족하게 경험한 간

호대학생이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온 Shin 과 Cho[22]

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아

니므로 결과를 객관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어 추후 각 두 

그룹간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좀 더 연구를 살펴보면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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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3]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전ㆍ후에 따른 임상수행능

력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임상실습 전과 후에 

임상수행능력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전에는 임상수행능

력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지만, 임상실습 후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임상수

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이 절실

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두 그룹간의 환자안전관리지식에 대한 차이값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지 않았지만,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 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 과 Park[24]의 환자안전관리지식을 

측정한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 4학년의 평균 점수보다 

본 연구결과대상자인 간호대학생 3학년의 평균점수가 높

았다. 특히 4학년은 예비간호사로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의료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예비간호사로서 준비하고 있는 4학년 간호

대학생에게는 환자 안전을 우선적 목표로 정할 수 있는 

현장실습교육과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하부영

역을 살펴본 결과 ‘근접오류(near miss)는 환자에게 위

해를 유발하지 않은 의료오류를 의미한다’가 잘못알고 있

는 지식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위해사

건의 개념을 이해하는가의 대한 문항에 관한 지식 평균점

수도 낮으므로, 이는 Kim[2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따라서 근접오류의 의미와 위해사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 낮아짐으로서 주관적인 규범이 부족할 수 있는 사

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앞두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는 환자안전관리에 관한 용어를 설명하고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임상

실습 전 환자안전관리 지식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멸

균장갑을 끼고 처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갑 착용 전 손위

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식으

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 Choi와 Lee[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손 위생에 관한 지식

은 임상실습 경험에 상관없이 두 그룹에서 모두 높은 점

수를 보였는데 이는 실습 전 기본간호 교육과정과 시뮬레

이션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손 위생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반복 학습이 강조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Son 과 Park[24]의 연구결과에서는 침상번호와 ‘환

자이름으로 환자확인을 한다’에서 가장 낮은 지식 점수로 

확인 되었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높은 평균점수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본 연구 대상자는 3학년으

로서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임상실습에도 원

칙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Son 과 

Park[24]의 연구결과 의미로는 임상실습을 여러 번 경험

한 4학년 간호대학생이 환자확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혹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환자 확인법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임상실습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기관평

가인증원의 기준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임상실습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두 그룹간의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에 대한 차

이값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가 임상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 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비교한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가 손위생, 감염예

방, 낙상예방법과 관련된 수행자신감 문항에서 평균 4.0

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 Park 과 Seo[26]의 선

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지만, 오류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오류의 원인에 대한 분석방법에 대한 수행자신감 문항에

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Park 과Park[2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교내 실습 교과목을 통하여 

다양한 오류 발생의 시나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오류대처

방법에 관한 실습과 분석방법을 교육과정에 비중 있게 다

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은 간호사로서 임상수행능

력과 안전관리 수행자심감 함양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

나 현재의 임상현장 상황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이 

철저히 강조되고 질적 간호에 대한 요구가 부가되면서 직

접간호를 수행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한 간호학생 대비 실습기관의 부족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교육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실습이 어려운 실정이다[28][29]. 최근의 임상실습교육환

경은 학생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

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술기 실습보다는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시간이 많아져 현장 실무능력을 습득하

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30]. 이와 같은 임상현

장의 상황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임상현장에서의 실습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기

준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의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시간에 대한 재검토와 임상실습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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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그리고 교내에서 임상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

이션 실습과 같은 교내실습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임상실습교육환경에서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함양

하기 위해 교수자와 임상현장지도자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Conclusions and Suggestions

본 연구자는 COVID-19로 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

실습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

관리 수행자신감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질적인 임상실습환

경을 개선하며,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그룹과 임상실습을 경

험하지 못한 그룹, 즉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임상실습

기관의 한정된 자원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증가에 따른 임

상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질적인 실습환경을 갖추는데 어려

움이 있고 또한 관찰위주의 실습인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그룹간의 대상자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좀 더 대상자수를 확대하고 두 그룹간의 크기를 비슷

하게 하여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과의 교육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

시하고 있는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

고 있으나,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교육 환경은 각기 다른 현

장지도자에 의한 교육을 받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지도자를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

여 임상실습 현장에서도 체계적인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비록 연구 대상자의 교육기관이 다르기는 했으나 일

개 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임상실습기관도 동일한 곳이 있을 거라고 추

측하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간호대학생과 임상실습기관이 소속되어 있지 않아 여러군

데 임상실습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임상실습교육을 받고 있

는 그룹 간의 차이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호 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환자안전관리 지식 및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며 객관화된 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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